
Dubai유, 30 .20달러로 하락세
석유공사 , 유가 일제히 하락 …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 지연

이라크 무장해제에 대한 UN 결의안 표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제유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3년 3월11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30.20달러로

전날보다 0.69달러 떨어졌다.

이에 따라 10일 이동평균 가격도 30.12달러로 0.10달러 하락했다.

또 북해산 Brent유 현물가격은 33.69달러로 0.48달러 떨어졌고,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0.60달러 하락한

36.68달러에 거래됐다.

석유공사는 이라크 무장해제를 위한 UN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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